
[K-걸스데이]‘바이오 혁신리더’ 윤채옥 한양대 교수

"'여성이라 힘들다'가 아닌, '여성이기에 가능'한 시대가 오고 있다."

암세포 공격 치료법을 개발해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

는 윤채옥 한양대 생명공학 교수는 "산업현장의 변화가 여성

기술인력을 요구하고 있다"며 이같이 강조했다.

윤 교수는 "산업현장에서는 이성에 기초한 전략적인 사고 외

에도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고 포용하는 섬세함, 유연

성 등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력이 필요하다"며 "섬세하고 유

연한 사고를 하는 여성 기술인력의 과학 및 산업현장 투입은

더욱 활성화돼야 한다"고 말했다. 

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고 윤 교수는 지적한

다. 그는 "여성기술 인력을 '조직전략의 동반자'로서가 아닌 '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저해하는

문제'로 보는 시각이 있다"며 "단기적이고 비과학적 인식의 전환이 단 시간 안에 반드시 이뤄

져야 한다"고 전했다. 

K-걸스데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적인 자세를 주

문했다. 

윤 교수는 "어려운 환경에 대해 불평하기 보다는 극복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자세로 한 걸음

씩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자신의 앞에 꿈꿔왔던 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"이라며

"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"고 조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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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여성이기에 가능'한 시대가 오고 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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